
  
그림1. 유가 급등에도 달러-원 환율 하락 

 
그림2. 원-엔간 차별화 현상 심화 속 엔-원 환율 890원 수준으로 

급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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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동향: 유가 급등에도 원화는 강세  

– 미국-이란간 군사충돌 격화에 따른 유가 급등 영향으로 달러화는 전주대비 

강세를 보임. 또한, 미국 10년 국채 금리 급등도 달러 강세 압력을 높임  

– 유로화는 재차 약세 반전함.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상회하고 후티 

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 등이 유로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함 

– 달러-엔 환율이 39년만에 163엔을 돌파하는 등 엔화의 강한 약세 기조가 

유지됨. 일본 정부의 개입이 강력한 직접개입보다 기대와 달리 구두개입 수준에 

그치면서 엔 약세 기조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 

– 위안화는 뚜렷한 재료 부재 속에 중국 정부의 위안 강세 의지에 기대어 강세 

흐름을 이어감  

– 호주달러는 약보합세를 이어감. 달러 강세와 이란발 불확실성 리스크에 따른 

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 여파 등으로 호주달러는 소폭 약세를 기록함  

– 원화 강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짐. 달러 강세 및 유가 급반등 그리고 주식시장 

변동성 확대라는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달러 수급 여건 개선에 기댄 원화 

강세 현상으로 달러-원 환율이 1,450원대까지 급락함 

 

금주: 원화의 마이웨이 현상,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어  

– 미국의 대이란 공격 확대 여부, 7월 FOMC 회의,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그리고 미국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른  

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금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내 빅 이벤트가 많다는 점에서 달러 등 주요 통화의 변동성 역시 

확대될 여지가 큼. 특히, 유가 추가 상승 여부와 7월 FOMC 회의 결과가 달러화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 

– 각종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 속에서도 달러 수급 개선에 기대어 주요국 통화 흐름과 달리 강세 기조를 이어온 원화 흐름도 이번주 

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음. 이란 리스크 증폭 및 FOMC 회의 이후 연내 금리인상 기대감 강화 등으로 달러-원 환율이 

반등할 여지가 있음. 반면 미국-이란간 충돌이 소강국면 혹은 협상 돌파구를 찾거나 FOMC 회의에서 연내 금리인상 힌트가 

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달러-원 환율의 추가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음.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430~1,490원으로 예상   

7월 24일
종가

전주 대비
(%)

전년말 대비
(%)

달러화 지수 101.5 0.70 3.20

유로-달러 1.137 -0.60 -3.20

달러-엔 163.8 0.88 4.54

역외 달러-위안 6.77 -0.08 -2.92

호주달러-달러 0.70 -0.07 4.59

달러-원 1,458.5   -1.85 0.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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